
A B S수지 치열한 시장쟁탈전
한국·대만등 시장공략 … 일본 JSR 증설계획으로 큰 파장

현재 일본 ABS 메이커들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. 거품경제 이후 경기 악화로 주요 수요

기업의 생산기지 해외과 한국·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크게 늘고 있어 일본 A B S수지업계의

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.

이와같은 상황에서 일본합성고무( J S R )가 최근 대폭적인 증산방침을 결정, 일본유화업계를 놀라게

하고 있다.

현재 J S R의 ABS 연산능력은 1 3만2 0 0 0톤 정도이며 여기에는 다이셀화학과의 합작기업인 協同폴리

머의 생산분 2만5 0 0 0여톤이 포함돼 있다. JSR는 생산능력을 50% 정도 확대, 약 2 0만톤( A E S등을 포

함시킬 경우 2 5만톤까지 가능)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.

일본의 A B S수지 생산능력은 연간 약 7 0만톤 정도이다. 작년도 내수규모는 4 4만톤이 채 못됐으며 수

출물량은 1 3만톤 정도로 결국 나머지 1 3만톤 정도의 과잉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 그러나 수요는

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, 이에따라 이들 시장을 겨냥한 일본 기업들의 각종 대응책 마

련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. 

한국은 선두기업인 럭키를 위시해 효성 BASF, 제일모직 등과 같은 기업들이 대량 생산 체제로 들

어섰다.

현재 동남아 시장에는 한국·미국·대만·일본 기업들의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

중 최대의 변수는 대만 奇美實業의 동향이다. 이 회사는 현재 연산 6 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

며 오는 9 5년에는 1 0 0만톤으로 각각 증대시킨다는 구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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